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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앞집, 옆집, 뒷집과 경계가 

명확하지 않은 좁은 골목길을 쭉 

걷다보면 만날 수 있는 다섯 나무 

그루. 건축주의 집 한 채와 네 채의 

게스트하우스를 통칭한 이름이다. 

실제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의 

이름은 ‘인사이드 부산’. 2 채광이 

좋은 게스트하우스 내부. 3 다섯 

그루 나무로 2015년 한국건축가협회 

협회상 베스트 7을 수상한 정영한 

건축가. 4 다섯 그루 나무에서 

올려다보면 보이는 하늘. 5 2층으로 

바로 통하는 계단. 6 옆에는 단독 

주택과 다세대 주택, 건너편엔 

아파트가 어우러지는 초량동. 

주거 역사 종합선물세트 다섯 그루 나무 

6.25 때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판자촌부터 최신식 아파트까지 한국 

주거공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 초량동. 아파트, 다세대주택, 단독주택, 

적산가옥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주거 공간들이 밀집해 있고, 바로 뒤편에 부산역이 있는 이 

묘한 동네에 자리잡은 ‘다섯 그루 나무’는 서울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다 집값의 압박

에 떠밀려 지방으로 내려온 건축주와 구도심에 흥미를 느낀 건축가 정영한이 함께 만들어

낸 공간이다. 정영한 소장은 구도심의 물리적 상황을 인정하는 것에서 설계를 시작했다. 

그가 구상한 것은 높은 계단, 좁고 빽빽한 골목길 등 구도심 안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

는 것들을 재현하는 프로젝트. 오래된 적산가옥 한 채와 나무 두 그루, 슬레이트 집 2채가 

놓여 있던 대지면적 40평 남짓한 공간은 서로 다른 시간이 혼재하는 곳이었다. 정 소장은 

그 시간들을 환기하기 위해 이곳에 ‘다섯 그루 나무’라는 이름을 붙였다. 다섯 개의 서로 다

른 시간들을 새로운 나무로 이식하겠다는 은유를 담은 이름이다. 구도심에 들어가는 신축 

건물들을 보면 압도적인 규모에 신축 건물만의  특성을 뽐내는 건물이 많다. 하지만 정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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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이 주목한 것은 다섯 그루 나

무가 어떻게 주변과 동화될 수 

있는지였다. 정 소장은 건물의 

스케일과 건물 간의 간격, 외장

재 등 모든 면에서 초량이 가지

고 있는 구도심의 특성을 담아

내려고 노력했다. 나무와 나무 

사이의 자연스러운 간격은 흔히 

말하는 건축적 질서와는 다르다. 그렇기 때문에 다섯 그루 나무의 집의 간격도 마치 골목

의 연장처럼 자연스럽게 벌어져 있다. 건물과 건물 사이의 벌어진 틈으로 구도심의 경관이 

들어온다.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왔지만 또 작은 하나의 도심이 펼쳐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 

설계에만 6개월 이상을 쏟았다. 담이 없는 덕분에 이 건물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당까

지 들어올 정도로 동네와 어우러진다. 대지의 경계에 놓인 다섯 채의 집은 집이자 곧 담장

이다.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지금의 신도심이 구도심화 되는 일은 그리 먼 일이 

아니라는 점에서, 정소장의 이런 시도는 더욱 반갑다. 이는 요구조건이나 제약이 많은 신

도심보다는 구도심에 건축가들이 더욱 많은 고민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. 

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3-6 문의 archiholic.com

오래된 적산가옥 한 채와 나무 두 그루, 슬레이트 집 2채가 

놓여 있던 대지면적 40평 남짓한 공간은 서로 다른 시간이 혼재하는 곳이었다. 

정 소장은 그 시간들을 환기하기 위해 이곳에 

‘다섯 그루 나무’라는 이름을 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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